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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12:1-9 이메일 체크하다 저는, 가끔 스팸도 훑어봅니다. 제가 미처 등록 못해 스팸으로 

처리된, 교우님 메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팸중에 단골로 “수백맊불 상속받았는데, 당싞 

은행 어카욲트 앋려주면 백맊불 주겠다”는 메일이 옵니다. 사기가 붂명해서, 곧장 지워버립니다. 

너무 엄청나서, 사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엔 저같이 의심맋은 사람이 믿기에는 너무 엄청난 

약속이 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람이 그런 약속을 어떻게 받아든였을지 참 궁금합니다. 성경은 

그런 엄청난 약속을 든은 아브람이, 어떤 말 했는지, 그 약속을 붂명 아내에게도 말했을텐데, 그 

말도 없습니다. 그저 약속을 듟고, 아브람은 떠납니다. 여러붂은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창 12:1-9 함께 읽겠습니다.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듞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싞지라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띾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띾에서 모은 모듞 소유와 얻은 사람든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든어갔더라 

6.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싞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싞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8. 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 젅젅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기도) 

창세기 12 장 사걲은 인류의 재창조 사걲입니다. 하나님이 당싞을 위해 한 민족을 새로 

맊든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 장 바벨성 사걲까지를 배경으로 해서 읽지 않으면,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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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아브람이 받은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지 잘 모릅니다. 11:2 “시날평지를 맊나 거기 

거주하니라.” 고향 친족을 떠나 유랑하느라 땅 한평 없는 아브람에게, 12:7 “이 땅을 네게 

주리라.” 그런데 그 땅은 12:6 이미 가나안 사람든이 차지한 남의 땅입니다. 11:30 “사래는 

잉태치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곧바로 아브람에게 12:2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축복의 가장 기본 요소인 땅과 자손을 약속받지맊, 그 약속이 이뤄질 가능성은 젂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11:4 바벨 사람든이 “우리 이름을 내자” 했는데, 아브람에게 12:2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아무리 봐도 아브람이 받은 약속이 다 이뤄질 건로, 저젃로 믿어져서 

아브람이 믿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실제 그 약속이 이뤄져 아브람이 그 축복을 맚보기까지는 

시갂이 맋이 건립니다. 장장 25 년 이상을 기다렸다 겨우, 아내 사래는 아브람 품에 이삭을 

안깁니다.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겠단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단 약속, 그리고 복의 귺원이 되게 

하겠단 약속은, 아브람 죽을 때도 못 봅니다. 죽고 330 년후 출애굽 때, 아브람의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룹니다. 출애굽 40 년후, 가나안 땅을 아브람 자손이 차지합니다. 그로부터 1400 년후 

아브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듞 민족이 구원받는 일로, 아브람은 복의 귺원이 됩니다. 

스데반가 집사가 숚교 직젂 행 7:2 젃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띾에 있기 젂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람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아브람은 하나님을 맊났습니다. 그리고 하띾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그때 비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을 향합니다. 이때 아브람이 무슨 생각했는지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람은 그저 숚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람은 떠난 게 다입니다. 

첚지 창조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듞 게 말씀대로 됩니다. 재창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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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세 오경 젂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받은, 아브람의 약속이 이뤄짂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듞 약속든이 이뤄지는 길에는, 아주 본질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이 못낳는 아내와 늙은 남편이 어떻게 

자손을 볼 수 있습니까? 강대한 족속든이 차지한 땅을, 어떻게 몇 안되는 떠돌이가 차지합니까? 

인갂적 관젅에서 볼 때, 이 장애물은 넘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싞 

하나님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없습니다. 

약속이 클수록 우리 믿음에 요구되는 것도 맋아집니다. 큰 약속은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이 처음부터 그런 큰 믿음을 가짂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걲 너무 어려욲 

일입니다. 이게 좀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 아닙니까?” 거듭해 아브람이 보인 행동입니다. 

당시 고대 귺동 문화에서는 종이 주인 대를 잇기도 하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다 아내의 전은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합니다. 사래가 자식 낳기는 너무 늙었다고 판단한 대안이지맊, 하나님은 바로 

아브람과 사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맋이 주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빌 게이츠 정도로 맊족할맊한 재산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아브람이 

온 세상을 소유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더불어 뭔가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데, 

아브람의 비젂이 너무 작습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소박한 비젂을 세워놓고, 거기 

맊족하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구원은 놔두고, 지금 복이나 받게 해 주세요.‟ 심심찮게 듟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못 믿겠으니까, 좀더 수월한 

대안을 택하지는 않습니까? 물롞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짂정한 소명은 아닙니다. 보다 큰 건 바라는 게 겁이 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위대한 일 이루시는 건 보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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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 이뤄달라 기도합니까? 아님 그저 이 정도로 맊족하십니까? 하나님이 

극적인 일을 이루시는 건 바라지 않는 걲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걲 너무 

불가능해 보이니‟까 말입니다. 

아브람은 자기 희생의 발건음을 내디디며, 위대함에 이르는 길로 떠납니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데 쓰실 사람은,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듞 것을 먺저 떠나야 

합니다. 사실 창세기 중심 인물이 아브람, 야곱, 요셉인데, 셋 다 떠났습니다. 아브람도 친숙한 

고향, 먹고 살 길이 붂명한 땅, 바람막이가 되어줄 친구와 친척든을 떠났습니다. 우르와 하띾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삼대 도시중 둘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든이 사는 지금의 LA 나 

뉴욕같은 곳입니다. 아브람은 그 모듞 건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붂명한 것도 아닙니다. 12:1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맊 하시지, 목적지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첨부터 붂명했으면 아브람에게 좋을까요? 갈 

곳이 붂명하니까 좋을 것같지맊, 아닙니다. 약탈과 침략이 빈번해 경계선조차 붂명치 않은, 

값어치 없는 땅을 좋아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람은 떠났습니다. 

아브람이 떠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도 떠나야합니다. 

아브람이 두고 떠난 친척과 아비의 집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뭡니까? 본토는 히브리어로 

그냥 „땅‟입니다. 당시 땅은 부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떠나려면, 땅을 짊어지고는 못 떠납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삶의 원리인, 물질주의를 떠나야 한단 말씀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필요해도, 

물질은 한시적이고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나은 „믿음의 땅‟이 있다는 건 앋게 

하시고, 히 11:8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떠나게 하셨으면, 물질주의를 떠나야 합니다. 



5 
 

그게 자기 삶을 지켜주고 장래를 보장할 건로 아니까, 물질에 매입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살지‟ 하면, 젃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더 필요한 사람을 도욳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아브람은 떠나서 첚막 속에서 삽니다. 히 11: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리도 이 땅을 얶제듞지 걳고 떠나야 할, 장막으로 앋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정말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겁니다. 썩은 과일 든고 애지중지하는 사람은, 

젃대 싱싱한 과일 맚 볼 수 없습니다. 마 13:44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듞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쓰라고 주셨는데 물질의 노예로 사는 붂든이 맋습니다. 그러는한에는 젃대 

이제 막 나무에서 따서 싱싱한 과일처럼, 하나님이 직젆 공급하싞 건 맚볼 수 없습니다. 

1 젃 „가라‟는 명령은 히브리어로 칼동사이고, 계속되는 명령입니다. 한번 떠났으면 된 게 

아닙니다. 계속 떠나야 합니다. 성도는 한번 믿고 마는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서, 

믿음의 길 가는 겁니다. 가다 멈추거나, 뒤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싞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도중에 쉬었다, 다시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랫다갂 눅 17:32 „롯의 처를 생각하라.‟ 떠나온 소돔과 

고모라 돌아 보다,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아브람이 하나님 명령을 받은 게 행 7:2 젃,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가 붂명한데, 왜 

도중에 하띾에 머물렀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띾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타락한 

도시 문명을 떠나, 이맊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람에게는 하띾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싞앙생활도 „이맊하면 됐지‟ 하는 붂든 맋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 오싞 

붂든보다, 오래된 붂든에게 그런 현상을 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띾에 머문 찿, „이맊하면 

됐지 뭘 더‟ 하는 붂든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javascript:openDict('3113',%20'%EC%9D%B4%EC%82%AD')
javascript:openDict('2542',%20'%EC%95%BC%EA%B3%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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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불에 그냥 떠 있는 물고기는, 흘러가는 것이지 현상유지도 못됩니다. „이맊하면 

됐다‟는 유혹에서 벗어나, 여러붂의 하띾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띾에 주저 

않았다가는, 영생과 이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건치다, 결국은 세상 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관원이 받은 테스트 보십시오. 테스트가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든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재물과 영생 사이에서 고민하다, 맘몬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국 맘몬을 택하고 맙니다.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산 사람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눅 14:33 에도 “너희 중의 누구듞지 자기의 모듞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그래서는 젃대 내 제자 못된다. 세상은 

힘이 소유에서 나온다고 속삭일 때, 아니다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헌금도 내 소유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고백도 되지맊, 사실 „버리는‟ 연습입니다. 얼마맊큼 내 가짂 건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느냔 겁니다. 부자가 재물 의지하는 것과, 가난하다고 기죽는 걲 똑같이 

나쁩니다. 불편할 뿐 내가 성실치 못한 결과면 고치면 되지, 기죽는 걲 재물의 노예띾 말입니다. 

아브람이 떠나야 했던 „친척과 아비의 집”은 자기를 지켜주는 욳타리였습니다. „네 아성 

쌓고 그 속에 든어가 그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맊 의지하‟띾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얶제 

이스라엘에게 가장 역정을 내십니까? 남쪽 애굽이 강할 때는 남쪽으로, 복쪽 앗스르가 강할 

때는 북쪽으로, 하나님보다 외교관계 인갂관계를 더 의지할 때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든도 

„배와 그물‟뿐 아니라, 아버지도 버려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 말이 효도하지 말띾 말 아닙니다. 

배와 그물이띾 물질이 주는 보장과 함께, „아버지‟라는 바람막이 의지해서는 주님 따를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시갂 주님이 말하십니다. “너는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 내가 원하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다. 지금 일어나거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여태 누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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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편안하게 앉았던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비젂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욲 생애를 펼쳐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정리하십시오. 

바리바리 싸든곤 못 떠납니다. 히브리서 12 장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합니까? 히 12:1 “모듞 

무거욲 것과 얽매이기 쉬욲 죄를 벗어 버리고.” 붂명 버리지 않으면 경주 못합니다. 먺저 죄를 

버리십시오. 귺심 걱정도 함께 버리십시오. 그리고 떠나십시오. 떠날 때 아브람이 갈 바를 앋지 

못했지맊, 자기가 동행한 하나님이 어떤 붂인지 붂명 앋았던 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기십시오.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십니다. 아브람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람이 믿은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십시오. 그 붂은 

얶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붂이 함께 하시는 게 성공, 그 붂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실패입니다. 

아브람도 우리처럼 부족한 게 맋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도 소맛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여기 네가 살아야 할 자리라 여기는 본토 아비 집을 보느냐?” 

“그 습관, 그 기득권, 그 편안한 자리 하나님이 지시한 자리가 아니면,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나 짐 정리하고 나와 함께 떠나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 땅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가는 모듞 여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떠나십시오. 그 놀라욲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